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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G 지역에서 재학하고 있는 사범

대학생들로 남학생은 111명, 여학생은 186명으로 전체 297명이다. 측정도구는 의지력에 관

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심리적 안녕감 척도이다. 연구결과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중 비제한신념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범대학생

들의 의지력에 관한 비제한신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수업전문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

의 구조적 관계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수업전문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높

게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비제한신념이 수업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

났다. 본 연구는 사범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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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범대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오며 대학생활 동안 훌륭

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교사가 되

기 위한 과정과 역할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

의 노력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뿐만 아니

라 삶 전반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김경희,

권재환, 2012; 김성숙, 2012; 김지윤, 2019;

Ryff & Keyes, 1995; Snyder, Feldman, Taylor,

Schroeder, & Adams, 2000).

사범대학생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에 대한 평가로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다(문은식, 2015, 2017; Fujita &

Diener, 2005). 심리적 안녕감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느끼는 행복감으로 이는 학생의

가치관, 정서 및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한다(양명희, 조윤정, 2006; 이미란, 김

정원, 2011; 정은주, 강경아, 박영선, 2017; 진

현희, 2016; Johal & Pooja, 2016). 미래의 교사

로서 사범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이후

어떤 교사가 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가

된 이후의 삶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박유

진, 2012; Murphy, Delli, & Edwards, 2004). 또한

이들이 삶의 목표와 관련된 노력을 하면서 느

끼게 되는 보람과 행복감은 미래를 위한 준비

에서 오는 심리적 안녕감을 나타내는 지표이

다(김애경, 2015; 김지윤, 2019; 문은식, 2015,

2017; 박성혜, 박은주, 2014; 신경숙, 2009; 정

은주 등, 2017; 정혜욱, 2012; 허수윤, 서현아,

2014).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며 미래의 교육현장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사범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

감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교사들이 예비교사 시절 형성한 지식과 방

법을 교사가 된 이후 그대로 수행한다는 연구

를 고려해 볼 때(박성덕, 김은정, 김경철, 2015)

사범대학생들의 수업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본다. 사범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좋

은 교사, 유능한 교사로 양성하기 위해 교직

및 전공과목 이수, 수업시연, 참관수업 및 교

육실습, 교육봉사의 의무화 등 입학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조영남, 2001;

한재영, 2013). 대학의 이러한 지원은 교사에

게 요구되는 필수역량 중 하나인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부

터 시작한다(강창숙, 2011). 그동안은 수업전문

성과 관련하여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교

사경력, 학생지도의 책무성과 교직헌신, 학생

과의 관계, 직무동기 및 교사 효능감과의 관

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박

균열, 2008; 배정남, 조한익, 2019; 이옥화, 장

순선, 2018; 전상훈, 조흥순, 이일권, 2014). 하

지만 교사로서 수업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은 교육의 결과를 확인하는 필수

요소로 예비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정민수, 부재율, 2013). 예비교사의

수업전문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사범계

열의 학생 중 특정교과목이나 교육실습과 관

련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강버들, 2018; 김재우, 2014; 배종희, 윤영진,

이안수, 2014; 전상학 등, 2017). 이는 공식적

인 교육기관에서의 직접적인 교수경험을 통해

향상되는 수업전문성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대

학에서 수업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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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다양한 양성과정 전반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최윤정(2015)은 교육봉사 활동이

예비교사의 전문성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태연(2015)은 학년보다는

전공과목 수강 여부가 전문성 향상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사범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전문성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

감과 관련하여 수업전문성이 중요한 변인이라

고 보았다. 미래의 교사로서 수업전문성을 갖

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사범대학생들은 학점관

리 및 과중한 과업수행, 교직적성에 대한 혼

란 및 자신감 부족, 교원수급 불균형으로 인

한 미래의 불안 등 많은 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홍월, 2017; 문정우, 윤채영,

2018). 그러나 사범대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

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수업을 하기 위

해 수업전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고자 노력한다. 또한, 자신의 특

성과 교직과의 적합성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

고하며 역량을 키워나간다(강창숙, 2011; 고홍

월, 2017; 이현우, 이정민, 정정교, 2017; 장선

영, 박인우, 김명랑, 엄미리, 2008). 예비교사

양성과정의 핵심인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교사로서의 만족감을 가져온다(Ryff

& Keyes, 1995; Snyder et al.,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학생들의 수업전문성과 심

리적 안녕감이 관련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학생들이 예비교사 양

성과정에서 수업전문성을 갖추고 안녕감을 높

이는데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예비교사들은 자신의 목표에 필요한

과업들을 수행하는 동안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지속하고자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다(문은식, 2017). 또한, 목표추

구와 목표달성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오랜 기간 집중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김영숙, 조한익, 2016; Kasser

& Ryan, 1996; Ryan, Sheldon, Kasser, & Deci,

1996). 그러나 모든 학생이 자기통제 상황과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대학 생활을 성

공적으로 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중한

과업에 지치기도 하고 자기통제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 의지적인 노력은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Corno, 1994;

Corno & Kanfer, 1993; Heckhausen & Khul,

1985; Kuhl, 1985; Wolters, 1998).

의지력을 연구한 학자들은 의지력이 심리적

자원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Mukhopadhyay & Johar, 2005). 또

한, 개인의 자기통제 수준의 차이는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의지력은 제한되어 있다는 제한신념과 자신

의 의지력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비제한

신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았다(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 Baumeister,

Vohs, & Tice, 2007; Job, Dweck, & Walton,

201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지

력에 관한 내재신념에 따라 학생들은 성취목

표를 효과적으로 추구하고 자기통제를 하기

위한 노력여부가 다르게 나타났다(Job et al.,

2010). Job, Sieber, Rothermund와 Nikitin(2018)은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이 자기조절과 안녕감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는 자율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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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다고 보았다. 하아영과 조한익(2019)도 의

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에 따라 학업적 꾸물거

림, 학업성취도 및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사

범대학생들이 지속적인 자기조절, 자기통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에

따라 효과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고 안녕감을

높여 나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

았다. 이를 통해 사범대학생들은 대학생활 동

안 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달의 토대를 마

련하고 이 시기의 경험과 신념은 이후 교사가

되었을 때 교육현장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실

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수업전문성이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은 주로 학업과 같은 정신적인 활동

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연구되어 왔다(Job et

al., 2010; Job, Bernecker, Miketta, & Friese, 2015;

Miller et al., 2012). 제한신념과 비제한신념 간

에는 자기통제 활동, 자원의 활성화, 지속여

부에 차이가 있었으며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Baumeister &

Tierney, 2011; Bernecker, Herrmann, Brandstätter,

& Job, 2017; Bernecker & Job, 2015a, 2015b).

또한,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이 학업적 꾸

물거림, 학업성취도,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하아영, 조한익, 2019).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자원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기초하는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에 따라 수

업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학업수행 정도는 달

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범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지력에 관한 내재

신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수업전문

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

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남녀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 간과 개인 내 차이를 살

펴보는 연구(Bernecker & Job, 2015b)와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Job et al., 2018)는 있으

나 성별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범대학생들에

게 의지력과 관련하여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과제를 지속하려는 노력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으로 본다(임효진, 하혜숙, 황매향, 2016). 또한,

중등학교 교사의 수업전문성과 관련하여 여교

사가 남교사에 비해 수업전문성이 높게 나타

났으며 수업의 계획, 학생평가, 반성의 단계에

서 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한혜숙, 최계현,

2012). 천세영, 이옥화와 전미애(2017)도 여교

사가 남교사보다 수업전문성이 높으며 학생과

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매끄러운 수업진행, 효

과적인 수업관리 및 학습시간을 효율적인 사

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의 수업전문성이

교사 내적 요인과 외부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

음을 의미하며 예비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

타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심

리적 안녕감에서도 남녀 간에 성차가 나타난

다는 연구(홍기원, 전방지, 차경호, 2001; Ry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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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es, 1995; Ryff, Lee, & Na, 1993), 성별에

따라 예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차이가 있

다는 연구(박수경, 권보민, 2018) 등이 나타나

고 있어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

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서 남녀 간의 차이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지력에 관한 내재

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범대학생들이 의지력에 관

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적인 관계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

으로써 예비교사들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이들이 어떠한 의지력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설정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

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

신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수업전문성

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사범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라서 의지

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적인 관계는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과 심리적 안녕감

의 관계

의지력은 의지와 관련하여 흔히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목표달성을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Burnette, O’Boyle, VanEpps, Pollack, & Finkel,

2013; Carver & Scheier, 1981; Kuhl, 1985;

Mischel, Shoda, & Rodriguez, 1989; Vohs &

Baumeister, 2011). 의지력에 관한 연구자들은

의지력이 심리적 자원에 대한 개인의 내재신

념에 따라 달라지며 자기통제 수준의 차이는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에서 비롯될 수 있다

고 보았다(Job et al., 2010; Mukhopadhyay &

Johar, 2005). 따라서 의지력은 정신적으로 힘

든 활동에서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에너

지를 의미한다.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은 자

신을 통제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

지가 제한적이고 소모적이라는 제한신념과 자

신을 통제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

지가 비제한적이고 비소모적이라는 비제한신

념으로 구분된다(Job et al., 2010).

심리적 안녕감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Diener,

1984), 행복이나 만족정도(Andrews & Robinsons,

1991), 주관적 경험에 기초한 감정(McDowell &

Newell, 1996) 등 삶의 질에 대한 인지적인 평

가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측면이

다. 또한, 개인마다 삶의 조건에 대한 의식적

판단의 차이와 개인의 욕구나 삶의 목표를 반

영하는 비교적 장기간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박유진, 2012; 윤미라, 2014). 심리적 안녕감은

6개의 다른 요인들로 구성된 다면적인 개념이

며 6가지의 요인들인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

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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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 성장을 측정함으로써 한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지수로 제공한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

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독립적이고 주위환경에 대한 조절 및 통제

력이 강하며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자신의 잠

재력을 실현하려는 동기가 높다고 한다(정민,

노안영, 2008; Ryff, 1989). 심리적 안녕감이 높

다는 것은 단순히 행복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얼마나 자

아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는 바람직한 삶과 관련된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하유경, 정다운, 조한익, 2018).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은 일상생활뿐 아니

라 학업 상황의 자기통제와 관련이 있으며 높

은 수준의 자기통제가 요구되는 학업 상황에

직면한 경우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Job

et al., 2010; Job, Walton, Bernecker, & Dweck,

2015). 김남경(2002)은 실패상황과 같은 부정적

인 경험을 한 후에 내재신념에 따라 다른 정

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하아영과 조한

익(2019)은 사범대학생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

신념에 따라 안녕감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

였다. 의지력에 관한 제한신념을 가진 경우

실제로 한계에 도달하기 전부터 스스로 통제

할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긴 휴식을 원하면서 자기효능감, 안녕감이 낮

아지는 경향이 있다(Bernecker et al., 2017). 반

면 의지력에 관한 비제한신념을 가진 경우 안

녕감을 경험하고 심리적 조절을 잘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자기통제가 요구되는 상황에

서 유리하다(Hofmann, Luhmann, Fisher, Vohs, &

Baumeister, 2014; 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사범대학생들은 임용시험 합격을 위해

장기간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를 경험한다. 교

사가 되기 위한 목표에 매진할수록 자기통제

가 필요한 상황도 증가한다. 따라서 의지력에

관한 제한신념을 가진 사범대학생들과 비제한

신념을 가진 사범대학생들에 따라 심리적 안

녕감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2.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과 심리적 안녕감

의 관계에서 수업전문성의 매개효과

교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은 수업에

있으며 교사는 수업을 통해 학습자에게 교과

를 내면화시킴으로 총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다(김승호, 2001; 박균열, 2008). 다른 직업과는

달리 교사에게 요구되는 수업전문성은 교사

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이 드러나는 핵심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박병량, 2001; 유한구,

2001). 또한, 교사의 수업에 대한 내용, 전략

그리고 방법에 대한 이해부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교사의 자질과 교육적인 효과

를 포함한다(김현진 등, 2010; 박균열, 2008;

이지영, 2019; Medley, 1982). 수업전문성은 수

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

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며 수업에 반영된 가치와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교사의 이해로 볼 수 있다(배정남, 조한

익, 2019; 함영기, 2010; Schalock & Schalock,

1993).

본 연구에서는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수업전문성의 매개

효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대학생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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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력
제한신념

의지력
비제한 신념

심리적 안녕감수업전문성

그림 1. 연구모형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에 따라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고 학

업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ob et al.,

2010, 2015; Miller et al., 2012).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에 따라 학업적 꾸물거림, 학업성취

도 및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

으며(하아영, 조한익, 2019), 학업지연, 휴식에

대한 동기 및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

다고 하였다(Bernecker et al., 2017; Job et al.,

2015). 이는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과 삶의

질적인 측면인 심리적 안녕감이 관련이 있으

며 학업과정, 학업 수행 정도와도 관련이 있

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범대학생들의 경우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에 따라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사범대학

입학 이후 교직 및 전공과목 이수, 수업시연,

참관수업 및 교육실습, 교육봉사의 의무화 등

의 학업과정을 통해 갖추어 나가는 수업전문

성의 매개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3.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

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

다. 먼저, 의지력과 관련된 Napolitano와 Job

(2018)의 연구에서 미국과 독일 대학생들은 의

지력에 관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미

국 대학생들이 독일의 대학생보다 제한신념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 사범대학생들은 성별에

따라서 의지력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고 본다. 수업전문성과 관련하여 예

비교사의 수업전문성에서 여학생의 수업능력

과 교수법 성취에 더 뛰어나다는 연구(김순식,

2020),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수업전문성이 높

다는 연구(방제철, 표윤희, 2016; 천세영 등,

2017; 한혜숙, 최계현, 2012) 등이 나타나고 있

다. 이처럼 의지력과 관련한 자기통제의 연구

에서 성차를 살펴보려는 연구들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의지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

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에서도 성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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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차이가 있다는

연구(박수경, 권보민, 2018), 심리적 안녕감

에서 성차가 나타난다는 연구(Ryff & Keyes,

1995; Ryff et al., 1993) 등이 있어 본 연구에서

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

로 하여 도출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 지역에서 재학하고 있는 사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수집기간은 2019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

지 한 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대해 연구참여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

과정을 거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

인 연구대상을 보면 남학생은 111명(37.4%)이

고 여학생은 186명(62.6%)이며 전체 학생은

297명이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 49명

(16.5%), 사회계열 97명(32.7%), 자연계열 85명

(28.6%), 예체능계열 66명(22.2%)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32명(10.8%), 2학년

129명(43.4%), 3학년 69명(23.2%), 4학년 67명

(22.6%)이다.

2. 측정도구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은 Job 등(2010)에

의해서 개발된 척도를 하아영과 조한익(2019)

이 타당화한 척도이다. 의지력에 대한 내재신

념은 제한신념 2문항, 비제한신념 3문항의 총

5문항이다. 제한신념 문항의 예로는 ‘나는 정

신적으로 매우 힘든 활동을 한 후에는 에너지

가 고갈되어 재충전을 위해 휴식을 취해야 한

다’ 이며, 비제한신념 문항의 예로는 ‘나는 정

신적으로 매우 힘든 활동을 마친 이후에도 바

로 도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다.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

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

진 Likert 형태의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

도(Cronbach α)를 살펴본 결과 제한신념은 .903

으로 나타났으며 비제한신념은 .830으로 나타

났다.

수업전문성

수업전문성은 박현정, 강주영, 이수진과 현

주(2006)가 개발한 척도를 김종철(2012)이 수

정․보완한 척도이다.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

성된 이 척도는 수업내용 3문항, 수업전략 4

문항, 수업관리 3문항으로 총 10문항이다. 하

위요인인 수업내용의 예는 ‘나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려고 한다’

이고 수업전략의 예는 ‘나는 학습 속도를 적

절히 조절하며 수업을 하려고 한다’ 이며, 수

업관리의 예는 ‘나는 과제검사 후 적절한 피

드백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다. 수업전문성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

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이루어진 Likert 형태의 척도이다. 본 연

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를 살펴본 결과 수

업내용 .665, 수업전략 .717, 수업관리 .723으로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 171

나타났으며 수업전문성 전체 신뢰도는 .852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가 개발한 척도

를 김명소 등(2001)이 타당화한 척도이다. 심

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은 자아수용 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 7문항, 자율성 8문항, 환경에

대한 지배력 8문항, 삶의 목적 7문항 그리고

개인 성장 8문항으로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자아

수용 척도의 예로는 ‘살아 온 내 인생을 돌이

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이고 긍정

적 대인관계 척도의 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이며 자

율성 척도의 예는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나의 의지대로 하는 편이다’ 이다. 환

경에 대한 지배력 척도의 예로는 ‘나에게 주

어진 상황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고, 삶의 목적 척도의 예는 ‘나 자신이 목표

를 세우고 실천한 것은 중요한 경험이었다’

이며 개인 성장 척도의 예로는 ‘나 자신을 위

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매우 그렇지 않

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진

Likert 형태의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를 살펴본 결과 자아수용 .814, 긍

정적 대인관계 .844, 자율성 .584, 환경에 대한

지배력 .762, 삶의 목적 .818, 개인적 성장 .708

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 전체 신뢰도는

.931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

계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

다.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해 변인들의 정

규분포 가정, 상관분석, 모형 적합도 등을 분

석하였으며 정규분포곡선과 다중공선성에 대

한 검토를 바탕으로 최대우도법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문제 2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서 팬텀변수를 사용하였고 부스트래핑은 2000

번으로 설정하여 Bias-Corrected Percentile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연구문제 3은 남녀 학

생 간에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및 절편동일

성을 검증한 후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하

여 남녀 간에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분

석을 위해 SPSS 25.00과 AMOS 25.00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측정변수의 상관과 기술통계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변인들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의지력에 관한 제한신념과 수업전문성의 상

관은 -.01(p > .05)∼.04(p > .05)로 나타났다.

비제한신념과 수업전문성의 상관은 .08(p >

.05)∼.17(p < .05)로 나타났다. 의지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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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심리적 안녕감

제한

신념

비제한

신념

수업

내용

수업

전략

수업

관리

자아

수용

대인

관계
자율성

환경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제한신념 1.00 　 　 　 　 　 　 　 　 　 　

비제한 신념 -.51** 1.00 　 　 　 　 　 　 　 　 　

수업전문성

수업내용 .04 .08 1.00 　 　 　 　 　 　 　 　

수업전략 .02 .11* .62** 1.00 　 　 　 　 　 　 　

수업관리 -.01 .17* .53** .60** 1.00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18* .31** .32** .29** .34** 1.00 　 　 　 　 　

대인관계 -.15** .25** .24** .24** .21** .60** 1.00 　 　 　 　

자율성 -.05 .18** .33** .31** .31** .44** .42** 1.00 　 　 　

환경 지배력 -.24** .34** .36** .32** .41** .73** .63** .42** 1.00 　 　

삶의 목적 -.05 .20** .38** .29** .36** .56** .47** .39** .64** 1.00 　

개인성장 -.01 .18** .36** .31** .31** .54** .53** .44** .58** .693** 1.000

평균 3.83 2.59 3.50 3.63 3.38 3.33 3.67 3.32 3.34 3.70 3.63

표준편차 .61 .73 .59 .53 .58 .60 .71 .45 .53 .62 .52

왜도 -.13 .44 .34 .31 .64 -.17 -.22 .43 .16 .02 .20

첨도 -.11 .43 .10 .17 .47 .27 -.40 .32 .25 -.16 -.06

*p < .05. **p < .01.

표 1.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통계치

제한신념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은 -.24(p <

.01)∼-.01(p > .05)로 나타났다. 비제한신념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은 .18(p < .01)∼.34( p<

.01)로 나타났다. 수업전문성과 심리적 안녕감

의 상관은 .21(p < .01)∼.41(p < .01)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22∼.64, 첨도는 -.40∼.47로 나타나

이러한 기준에 벗어나지 않아 정규분포곡선

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6). 또한, 독립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의지력에 관한 내

재신념, 수업전문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에서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보았다. 일

반적으로 분산팽창지수가 10이하이면 다중공

선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Grimm

& Yarnold, 2000), 본 연구결과 1.03∼1.17으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는 요인들의 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변인들과 잠재

변인들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은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였다(χ2 = 141.09, p < .01, T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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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1 비제한1 비제한2 비제한3제한2

.87 .94 .76 .86 .71

-.11

.39**

.54**

.17*-.38**

 .03

비제한
신념

환경
지배

삶의
목적

개인
성장

수업
관리

자아
수용

대인
관계

자율성
수업
내용

수업
전략

.73.74.86.54.71.81.76 .81 .73

수업전문성
심리적
안녕감제한신념

그림 2. 측정모형간의 관계에서의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계수 B SE t β

의지력에 관한 제한신념 → 수업전문성 .09 .05 1.64 .12

의지력에 관한 제한신념 → 심리적 안녕감 -.01 .05 -.36 -.02

의지력에 관한 비제한 신념 → 수업전문성 .15 .05 2.80* .21*

의지력에 관한 비제한 신념 → 심리적 안녕감 .23 .05 4.45** .29**

수업전문성 → 심리적 안녕감 .53 .07 7.28** .49**

*p < .05. **p < .01.

표 2. 연구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95, CFI = .96, RMSEA = .05). 측정모형과 잠

재변인과의 구체적인 관계는 그림 2에 제시하

였다.

제한신념, 비제한신념, 수업전문성, 심리적

안녕감의 측정변인들은 잠재변인들을 잘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관

계에서 제한신념과 비제한신념은 부적인 관계

가 나타났다. 비제한신념은 수업전문성, 심리

적 안녕감과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며 제

한신념은 심리적 안녕감과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적인 관

계에서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 98.36(p < .05)로 나타났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TLI = .98, CFI = .98,

RMSEA = .03(90% CI = .01∼.05)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Hong, Malik, & Lee, 2003). 이에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고 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표 2와 같다.

비제한 신념이 수업전문성에 미치는 영향(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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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목적

자아수용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지배력

개인적성장

수업내용 수업전략 수업관리

제한1

제한2

비제한1

비제한2

비제한3

.73

-.38**

.87

.94

.76

.71

.86

.21**

.12

-.02
.49**

.76 .81

.81

.71

.54

.86

.74

.73

심리적안녕감

.29**

수업전문성

비제한신념

제한신념

그림 3.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관한 최종모형

예언변인
심리적 안녕감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외생변인
제한신념 .03 -.02 .06

비제한신념 .40** .29** .10*

내생변인 수업전문성 .49** .49**

*p < .05. **p < .01.

표 3.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과 수업전문성의 효과분해

= .21, p < .05)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β = .29, p < .01)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

업전문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β 

= .49, p < .01)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범대

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

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는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

치는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과 심리적 안녕감의 효과를 분해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중 제한신념이 심

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β = .03(p

> .05)으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는 β = -.02(p

> .05)이고 수업전문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는 β = .06(p > .05)로 나타났다. 의지력에 관

한 내재신념 중 비제한신념이 심리적 안녕감

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β = .40(p < .01)으로

나타났고 이 중 직접효과는 .29(p < .01)이고

수업전문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β =

.10(p < .05)으로 나타났다. 의지력에 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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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Δχ2

형태동일성(모형1) 210.28 142 .00 .95 .96 .04 모형2-모형1

Δχ2 = 6.57(p = .76)

모형3-모형2

Δχ2 = 23.75(p = .04)

측정동일성(모형2) 216.86 152 .00 .96 .96 .03

절편동일성(모형3) 240.61 166 .00 .95 .96 .03

표 5. 남학생과 여학생간 동일성 검증

매개변인 B Bias-Corrected Percentile 95% CI

제한신념 → 수업전문성 → 심리적 안녕감 .04 -.02∼.12

비제한신념 → 수업전문성 → 심리적 안녕감 .08* .01∼.18

*p < .05

표 4.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수업전문성의 매개효과 검증

재신념에서 비제한신념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수업전문성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문제 2의 검증: 의지력에 관한 내재

신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수업전문성

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수업전문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팬텀변인을 설

정하여 Bootstrapping 2000번을 실시하였고 정

규분포를 벗어난 편이현상이 나타날 경우 이

를 교정하는 방법인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BC)을 구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

과는 표 4와 같다.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중

제한신념은 수업전문성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4, p > .05; Bias-Corrected

Percentile 95% CI: -.02∼.12). 하지만 사범대학

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중 비제한신

념은 수업전문성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8, p < .05; Bias-Corrected Percentile 95% CI:

.01∼.18).

3. 연구문제 3의 검증: 성별에 따른 사범대

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

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에서 차이

검증

남녀 학생 간에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

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집단

분석을 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위해 형태동일

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남녀 학생 간에 다집단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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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χ2 변화량

(df = 1)
CFI 변화량

남학생 여학생

기저모형(측정 동일성) χ2 = 216.86 CFI = .96

제한신념 → 심리적 안녕감 -.01 -.01 △χ2 = .23 CFI = .00

비제한신념 → 심리적 안녕감 .32** .28** △χ2 = .38 CFI = .00

수업전문성 → 심리적 안녕감 .54** .46** △χ2 = 6.95** CFI = .00

비제한신념 → 수업전문성 .22* .22* △χ2 = 4.23* CFI = .00

제한신념 → 수업전문성 .12 .11 △χ2 = .65 CFI = .00

*p < .05. **p < .01.

표 6. 남녀집단에서 경로계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통한 동일성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형태동일성 제약모형(모형1)은 기저모형으로

남녀 학생 간에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

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가

동일하다고 보는 모형으로 만족할 만한 적합

도로 확인되었다(χ2 = 210.28, CFI = .96,

RMSEA = .04). 측정동일성 제약모형(모형2)은

남녀 학생 간에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로 향

하는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고 제약한 모형으

로 만족할만한 적합도로 확인되었다(χ2 =

216.86, CFI = .96, RMSEA = .03). 측정동일성

에서 형태동일성의 적합도 차이를 분석한 결

과 Δχ2 = 6.57(p > .05)로 모형 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절편동일성은 남녀

학생 집단 간에 측정변인들의 절편이 동일하

다고 제약한 모형으로 만족할 만한 적합도로

나타났다(χ2 = 240.61, CFI = .96, RMSEA =

.03). 하지만 측정동일성과 모형을 비교한 결

과 Δχ2 = 23.75(p < .05)로 나타나 절편동일성

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측정동일성을 기저모형으로 설정하여 남학생

과 여학생 간에 경로계수를 비교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의지력에 관한 내재

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업전문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2 = 6.95, p < .01). 비제한 신념이

수업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2 = 4.23, p <

.05).

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

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 매개효과와 더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중 비제한신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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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나 제한신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

한신념은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거나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안녕감 수준이 유

지되거나 향상되며 목표추구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관

련된다(Bernecker et al., 2017).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비제한신념을 가진 사범대학생들의 경

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며 자

기통제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자신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반면 제한

신념을 가진 사범대학생들은 학기를 지속할수

록 자신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며 심리

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Bernecker

et al., 2017). 사범대학생들의 예비교사 양성과

정에서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미래에 자신의

직무를 통해 만나게 될 학생들의 삶의 질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교사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려는 노

력은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미란, 김정원, 2011; 정은주

등, 2017; 진현희, 2016). 이를 위해 사범대학

생 자신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의 양성기관인

대학에서도 사범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통제

상황에서의 대처전략으로 의지력에 관한 내재

신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중 비제한신념이

수업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

으나 제한신념이 수업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사범대학생들은 수

업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수행위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적인 기법을 배우고 경험

한다(윤근영, 2007). 이를 위해 수업시연 및 참

관수업으로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단기간의

교육실습과 전 학년에 걸친 교육봉사를 통해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있으나, 이론과 실제

현장의 괴리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김

재우 2014, 옥일남, 2009). 하지만 자신을 통제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고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지연

행동을 덜 보이며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해

나간다고 하였다(조한익, 2011; Job et al., 2010;

Job et al., 2015). 이렇게 볼 때 비제한신념을

가진 사범대학생들은 학업과정에서 오는 어려

움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에 더욱 집중함

으로써 수업전문성을 갖추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반면 제한신념이

수업전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

과는 사범대학생들의 제한신념이 학업적 꾸물

거림과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하

아영, 조한익, 2019)와 자기통제 고갈이 학업

적 꾸물거림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김

종운, 양민정, 2013)와 관련된다. 제한신념을

가진 사범대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잠재력이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차단하

고(김남경, 2002) 과제수행 이후 다음 과제로

의 이행보다는 에너지 고갈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휴식을 원하며 이로 인해 수업전문성

을 갖추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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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사범대학생들의 수업전문성은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전문성은 수업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가지

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Schalock

& Schalock, 1993),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교 교

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Kunter et

al., 2008)으로 이는 현직교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교사로서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예비교사 양성과정인 사

범대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성태제 등,

2018; 최윤진, 전하람, 2017). 사범대학생들도

사범대학에 입학하면서 교사가 전문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학생 때부터 전공과목에서

수업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김재우,

2014; 전상학 등, 2017). 또한, 교사양성 과정

에서 사범대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익힌

교수전략으로 학생의 학습 동기와 학습 목표

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Borich, 2011;

Shulman, 1987). 이러한 수업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교사로서의 교육신념과 교사효능

감 등을 높이고 이는 사범대학생들의 목표를

향한 건강한 성장발달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오연주, 이정수, 2019; Ryff, 1989;

Ryff & Keyes, 1995; Snyder et al., 2000).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수업전문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수업전문성이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중 비제한신념과 심리적 안녕

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비제한신념을 가진 경우 사범대학생들

은 수업전문성을 갖추고 향상하는 과정이 도

전적이며 지속될수록 자기통제를 방해하는 요

인을 차단하고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

한다. 따라서 자신의 에너지는 충분하고 의지

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수록 예비

교사로서 당면한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으

며, 심리적 안녕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고 본다(Bernecker et al., 2017; Ryff & Keyes,

1995). 하지만 제한신념은 수업전문성을 매개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

지 않았다. 이는 제한신념이 자기통제에 대한

노력보다는 휴식에 대한 동기가 활성화되어

학업지연이 나타나고 안녕감이 낮아진다는 선

행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다(하아영, 조한익,

2019; Brenecker & Job, 2015a; Brenecker et al.,

2017). 이들은 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

향상을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부담감을 느껴

목표를 향한 진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

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Ryff &

Keyes, 1995; Snyder et al., 2000).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수업전문

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

생의 경우 자신을 통제하거나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동전략을 주로 사용한다(라문철,

강훈, 2019; 임효진, 2017). 이는 주의집중, 과

제 지속성, 과제몰입과 같은 특성으로 나타나

며 예비교사로서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과

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홍기원 등, 2001)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결과

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학생은 교사 양성과정에서 성취 지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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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로 수업전문성을 향상함으로써 심리적 안

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비제한신념이 수업전문성에 미

치는 영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 스스로 자

기통제를 잘한다고 평가하며 자기통제나 자기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지전략을 주로 사

용함으로써 자기통제를 저하시키는 환경을 전

략적으로 구조화한다고 볼 수 있다(라문철, 강

훈, 2019; 임효진, 2017). 따라서 비제한신념을

가진 여학생은 시간이나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으며 목표추구에 집중함으로써 수

업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심리

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남녀의 차이는 예비교

사들이 개인 내적인 특성에 따른 전략을 사용

함으로써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대처와 적

응에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범대학생들의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이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는 데에 의의

가 있다고 본다. 사범대학생들의 경우 의지력

에 관한 내재신념이 어떠한지에 따라 수업전

문성의 향상을 위해 현재의 학업과 진로를 구

체화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중 제한신념을 가진

학생보다 비제한신념을 가진 학생의 경우 꾸

준한 자기통제를 발휘하여 수업전문성을 높여

가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를 성장

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며 심리적 안녕감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사범

대학생들이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필요한 전

문성을 향상하는 과정에서 자기통제에 대한

지표로서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기통제 실패

로 초래할 수 있는 학업지연, 도전적인 과제

의 회피와 충동적 행동문제를 예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의지력에 관한

비제한신념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Baumeister & Heatherton, 1996; Gottfredson &

Hirschi, 1990; Napolitano & Job, 2018; Vohs &

Faber, 2007).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

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수업전문성의

매개효과와 더불어 매개효과 간의 차이를 살

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의지력은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에너지이며 자원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의

지력에 관한 제한신념과 비제한신념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의지력에 관한 개인의 내재신념이

현재의 학업과 삶의 질, 목표달성을 위한 준

비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보다 통합적

인 안목으로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을 연구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의지력의 신념을 제한

신념과 비제한신념으로 구분하여 수업전문성

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 간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효과 간

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

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

념, 수업전문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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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비제한신념을 가질수록 수업전문

성을 위한 노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제한신념

을 가질수록 수업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업전문성이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비제한신념이 수업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

전문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범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태도, 삶의 질이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

는지 남녀 학생 간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남녀 학생 간에 차이가 고려된 교

육과정에서의 실천은 학생들이 미래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을 지속하고 심리적 안

녕감 높여 나가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의지력에 관한 내재신념과 심리적 안

녕감이 학기 중이나 최종 시험 기간과 같은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고 조절해야 하는 상황

이 지속되는 시점에서의 상호작용이 중요하

다는 연구들(Bernecker et al., 2017; Preacher,

Curran, & Bauer, 2006)과 관련하여 측정 시기

를 다르게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학년과 계열의 구분 없이

사범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예비교사인 사범대학생들의 수업

전문성의 인식과 향상 정도는 학년보다는 전

공과목의 수강 여부와 교육봉사 활동이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고 학년별 차이에서도 1학년

이 수업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김태연, 2015; 최윤정, 2015). 하지만 교육

기관에서의 직접적인 교수 경험과 간접적인

교수 경험, 학년 및 전공계열에 따라 의지력

에 관한 내재신념, 수업전문성 및 심리적 안

녕감의 구조적 관계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대학에 재학

하고 있는 사범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역별 다양한

표집을 통해 본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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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Intrinsic Beliefs

about Willpower, Teaching Professionalism,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Students of a College of Education

Heo, In Hwa Cho, Han Ik

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intrinsic beliefs about willpower, teaching

professionalism,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students at a college of educ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1 male and 186 female students, totaling 297 students studying at a college of education.

The instruments used in the study were the intrinsic beliefs about willpower, teaching professional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Nonlimited beliefs about willpower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eaching

professional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college of education students. Teaching professionalis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nlimited theory of intrinsic beliefs about

willpower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of education students. Male and female students

showed differences in their intrinsic theories pertaining to willpower, teaching professional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examines how intrinsic beliefs about willpower

affect the teaching professional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of education students.

Keywords: intrinsic beliefs about willpower, teaching professionalism,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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